
제 133회 강연 요약
일시 : 2019년 5월 10일 (금) 06:40~09:00 장소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하모니볼룸)

∙ 현) 배민푸드테크 경영지원실장

∙ 전) 우아한형제들 인사지원실장

∙ 전) 게임빌컴투스 그룹 경영지원실장

∙ 전) 엔씨소프트 HR팀장

박 세 헌 배민푸드테크 경영지원실장

배민다운성과주의, 결국워라밸을이끌다! 

SPEAKER

∙ 전) 네이버 인사기획팀, 현대카드 인사지원팀, 

PWC HR컨설턴트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인사조직 석사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1. 우아한형제들에게 일이란?

1) 자유와 자율 :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자유와 자율을 구분함. 자율은 자신의 욕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원칙으로 책임을 지고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뜻함. 우아한형제들은 자유가 아닌 최소한의

엄격한 규율을 바탕으로 하는 최대한의 철저한 자율 문화를 추구함. 

2) 목표가 아닌 목적 : 조직에서는 목적이 목표에 의해 호도되는 경우가 많음. 우아한 형제들의 목적

은 고객에게 새롭고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며 때문에 목표가 아닌 목적에 집중하도록 목적

과 관계 없는 프로세스를 과감히 생략하고 있음. (예) 보고자료 작성 등.

3) 권위와 권위적을 구분 : 권위적인 분위기 역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퇴근할 때 인사하지 않기, 연차에 사유 달지 않기 등 권위적인 절차와 문화를

모두 없애나가고 있음. 

2. 우아한형제들이 일하는 방법

1) 소통 문화 : 조직과 일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내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다는 믿음이 생길 때 구

성원들은 주인의식이 생긴다는 철학 하에 공개 토론 문화를 적극 장려함. 대표부터 사원까지 채팅방

에서 자유롭게 대화하며, 어떠한 작은 의견이라도 피드백을 제공함. 

2) 소통 공간 : 배달의 민족에서 잡담은 소통이며 이는 곧 창의성. 때문에 배달의 민족은 파티션을

없애고 고정 좌석을 최소화 하였음. 이를 통해 확보한 공간은 일과 소통을 위한 열린 장소가 됨. 운동

장 스탠드를 닮은, 다락방을 닮은, 다양한 디자인의 공간을 제공하여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함.

3) 복지 : 배달의 민족은 구성원이 행복이 업무 성과라는 목적 달성으로 이어진다고 믿음. 구성원이

조직 내외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가족에게 집중 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4) 시도 : 조직문화에 정답이란 없음. 구성원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우리 조직만의 가치관을 같

이 고민하고 정의하고 또 이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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